
T h e  C o n s t r u c t i o n  B u s i n e s s  J o u r n a l  2 0 0 2 .  1·· 4 3

현장에세이

세기, 새 천년의 시대 벽두부터 온 세상을 휩

쓸고 있는 화두는 단연 IT(Information

Technology)와 KM(Knowledge Man-

agement)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 화두는 모

두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돌이켜볼 시간적 여유도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른바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 사회는 가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정보 사회가 지금 우리의

인생관과가치관까지모두를변화시키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건설업체들은 정보

화와 지식 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건설업 e-

비즈니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건설산업 정보화를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어딘지 마음 한 구석이 공허하다. 과연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

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마음 속 깊

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

이 건설산업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건설산업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실 시공이나 비리 등 부정적

인 요소가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비쳐지고 있다. 문

제는 건설산업의 모든 부문이 닥쳐온 위기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 명예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억울한 심정을 누

를 길이 없다. 그렇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

는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대의 시스템에

맞추어 나아가는 변화를 꾀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

기술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

기 혁신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이탈리아 건축가인 울스(Wools)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그의 보금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뻐꾸기와 같이 집이 완성된 후에

도 그 집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고

하였다. 뻐꾸기는 자기 집을 여간해서는 짓지 않고, 짓는다 해도

엉성하게 지어 새끼를 부화시킨 후 다시는 자기 집을 찾지 않는다

고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즉, 건축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름다운 건축물과 향후 다가올‘용이하게 재

건축할 수 없는 시대를 예상한다면 인간을 위한 공간이란 무엇인

가’라는 본질적인 물음 앞에서 인간의 안전성이나 감성 스케일에

마음과 눈을돌려야한다는것이다.

이처럼 매력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가와 건축주,

그리고 건설 기술자 모두가 사고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먼저, 건

축가는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물 생애 주기(LCC :

Life Cycle Cost)를 생각해야 하며, 건축주도 건축물

의 기획·설계·운영·해체까지 검토하고 고려하는

LCM(Life Cycle Management)을 알아야 한

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건설 기술자는 환경

친화적이고 유지 보수로써 수명을 연장시키는 건축물을

짓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제 건축물은 만드는 사

람 위주에서 사용하는 사람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

야만 건설산업의 명예 회복이 가능한 새로운 건설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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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건축가인 울스(Wools)는“그의 보금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뻐꾸기와 같이집이 완성된후에도
그집을다시 방문하지 않아비슷한 실수를반복하게 된다”고하였다. 이 말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즉, 건축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름다운 건축물과 향후다가올‘용이하게 재건축할 수없는시대를 예상한다면 인간을 위한
공간이란 무엇인가’라는본질적인 물음앞에서 인간의 안전성이나 감성스케일에 마음과 눈을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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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뻐꾸꾸기기의의 집집’’과과 명명예예 회회복복


